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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3.(일) 11:00

배포 일시 2022. 4. 1.(금) 16:00
4. 4.(월) 조간

담당 부서 농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덕민 (044-201-1531)

경영인력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현 (044-201-1532)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000명 선발

- 선발인원 확대(전년대비 200명↑)로 청년층의 농업 유입 활성화 기대 -

주요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 선발

  ◾ ‘18년 도입 후 총 8,600명 선발, 전년 대비 선발 규모 확대(’21: 1,800명 → ‘22: 2,000명)

□ 창업예정자, 비농업계 졸업자 및 귀농인의 선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농업 외부로부터 신규인력 유입은 지속 확대 추세 

  ◾ 창업예정자 선정 규모(비율) : (‘18) 680명(42.5%) → (‘20)1,051명(65.6%) → (‘22) 1,409명(70.3%)

□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
농지 임대‧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자문 등 연계지원을 통해 안정적 

영농정착 및 성장 뒷받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서면·면접 평가를 거쳐 2,000명을 최종 선정

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까지 예비창업자 3,897명을 포함하여 총 

6,6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하였다. 올해는 사업대상자의 농업

소득 증대, 영농기반 확대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년(1,800명)보다 

200명 늘어난 2,000명을 선발하였다.

   * 영농정착지원사업 연도별 선정 규모: (‘18~’20) 연 1,600명 → (‘21) 1,800 →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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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사업에는 총 3,451명이 지원하여 1.7: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농식품부는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하였다고 밝혔다.

   *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가입자 상위 15% 수준) 이상은 지원 제외

  선발된 2,000명의 영농경력을 살펴보면, 창업예정자가 1,409명(70.5%), 

독립경영 1년 차 471명(23.5%), 2년 차 91명(4.5%), 3년 차 29명(1.5%)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18년 42.5%,‘20년 

65.7%, ’21년 67.6%에 이어‘22년 70.5%(전년 대비 2.9%p↑)로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비농업계 졸업생은 1,470명(73.5%)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530명(26.5%)의 약 3.0배 수준이며, 귀농인이 1,366명(68.3%)으로 

재촌 청년 634명(31.7%)의 약 2.2배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신규 유입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자문 등도 

연계 지원하여 영농 초기 소득 단절 기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된 2,000명 중 독립경영 1∼3년 차 591명에게는 4월부터 영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영농정착지원금(생활안정자금) 지원 기간 및 금액 지급 방식 >

구분 지원 1년 차 지원 2년 차 지원 3년 차 합계
1년 차 100만 원(12개월) 90(12) 80(12) 3,240(36)
2년 차 90만 원(12개월) 80(12) - 2,040(24)
3년 차 80만 원(12개월) - - 9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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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년후계농 중 희망자에게는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3억 원 한도, 

금리 2%)하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하여 비축농지도 우선 임대하며,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자문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농업교육포털(agriedu.net)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후계농에게 부여되는 의무 영농(최장 6년), 지원금 성실 사용 등의 

의무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계기관(한국농어촌공사, 농협은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은 경영진단 및 자문, 비축농지 임대, 창

업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이용 카드 사용 등 관련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 

분야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농촌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창업예정자의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고 시행 중인 

각종 지원 사업이 청년농의 수요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지원 효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최종 선발 결과

     2.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현황(‘18~’22)

     

http://www.koer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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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붙임1 ’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최종 선발 결과

□ 지역별 선발 현황 

(단위: 명)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합계

선발인원 177 114 113 208 302 326 347 244 72 97 2,000

□ 영농경력 등 특성별 구분

(단위 : 명)

구분 예정자 1년차 2년차 3년차 합계
영농경력별 1,409(70.5%) 471(23.5%) 91(4.5%) 29(1.5%) 2,000

성별
남성 1,080 397 79 27 1,583(79.2%)
여성 329 74 12 2 417(20.8%)

계열

농업계졸업 342 154 29 5 530(26.5%)
이중 한농대
졸업 124 91 13 1 229(11.5%)

비농업계 졸업 1,067 317 62 24 1,470(73.5%)

귀농
여부

귀농 946 342 59 19 1,366(68.3%)

재촌 463 129 32 10 634(31.7%)

영농
기반
마련

증여·
상속

전체 55 22 7 2 86(4.3%)
일부 229 80 8 6 323(16.2%)

부모와는 별도 616 243 48 13 920(46.0%)
부모기반 없음 509 126 28 8 671(33.5%)

협업
경영

부부공동 84 51 7 3 145(7.3%)
법인공동 14 12 - 1 27(1.4%)

□ 선정자의 주 생산(예정) 품목

구분 인원(명) 비율
채소(시설,노지) 579 28.9%

과수 377 18.9%

축산 239 12.0%

특용작물 93 4.6%

구분 인원(명) 비고
식량작물 250 12.5%

화훼 81 4.0%

기타(경종작물 복합 등) 233 11.6%

복합(축산+경종) 15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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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2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현황(‘18~’22)

□ 지역별 선발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
역시 합계

2018 207 83 83 152 247 240 255 162 67 104 1,600

2019 160 80 82 144 270 258 292 187 53 74 1,600
2020 151 82 82 175 282 270 268 170 46 74 1,600
2021 166 112 101 192 294 282 303 195 71 84 1,800
2022 177 114 113 208 302 326 347 244 72 97 2,000
계 861 471 461 871 1,395 1,376 1,465 958 309 433 8,600

□ 영농경력 등 특성별 구분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영농
경력별

예정자 680(42.5) 950(59.3) 1,051(65.6) 1,216(67.6) 1,409(70.5) 5,306(61.7)

1년차 653(40.8) 464(29.0) 438(27.4) 483(26.8) 471(23.5) 2,509(29.2)

2년차 183(11.4 126(7.9) 76(4.8) 72(4.0) 91(4.5) 548(6.4)

3년차 84(5.3) 60(3.8) 35(2.2) 29(1.6) 29(1.5) 237(2.7)

계 1,600 1,600 1,600 1,800 2,000 8,600

성별

남성 1,320(82.5) 1,321(82.6) 1,298(81.1) 1,451(80.6) 1,583(79.2) 6,973(82.1)

여성 280(17.5) 279(17.4) 302(18.9) 349(19.4) 417(20.8) 1,627(18.9)

계 1,600 1,600 1,600 1,800 2,000 8,600

계열

농업계졸업 551(34.4) 477(29.8) 471(29.4) 446(24.8) 530(26.5) 2,475(28.8)

이중 한농대 졸업 236(14.8) 225(14.0) 194(12.1) 189(10.5) 229(11.5) 1,073(12.5)

비농업계 졸업 1,049(65.6) 1,123(70.2) 1,129(70.6) 1,354(75.2) 1,470(73.5) 6,125(71.2)

계 1,600 1,600 1,600 1,800 2,000 8,600

귀농
여부

귀농 1,158(72.4) 1,115(69.7) 1,112(69.5) 1,292(71.8) 1,366(68.3) 6,043(70.3)

재촌 442(27.6) 485(30.3) 488(30.5) 508(28.2) 634(31.7) 2,557(29.7)

계 1,600 1,600 1,600 1,800 2,000 8,600

영농
기반
마련

증여·
상속

전체 156(9.8) 68(4.3) 62(3.9) 77(4.3) 86(4.3) 449(5.2)

일부 115(7.2) 262(16.4) 265(16.6) 291(16.2) 323(16.2) 1,256(14.6)

부모와는 별도 793(49.6) 451(28.2) 789(49.3) 883(49.1) 920(46.0) 3,836(44.6)

부모기반 없음 536(33.5) 819(51.2) 484(30.3) 549(30.5) 671(33.5) 3,059(35.6)

계 1,600 1,600 1,600 1,800 2,000 8,600


